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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스트 스가 공격성에 미치는 향에서 우울의 매

개효과와 자기자비의 조 효과를 포함하는 조 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 다. 이를 해,

경기도 지역 4개 등학교의 5, 6학년 학생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 하 고, 이 518명(남

269명, 여 249명)의 자료를 SPSS Macro를 사용하여 매개효과, 조 효과, 조 된 매개효과를 분

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 스는 우울 공격성과 정 상 계

를, 자기자비와는 부 상 계를 나타냈다. 우울은 공격성과 정 상 을, 자기자비와는 부

상 계를 보 으며 공격성과 자기자비는 부 상 이 나타났다. 둘째, 스트 스와 공격

성의 계에서 우울의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자기자비는 스트 스와 우울의 계

를 조 했다. 넷째, 스트 스가 우울을 매개로 공격성에 향을 주는 간 효과를 자기자비가

조 하여 조 된 매개효과가 유의하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한 의의와 상담 실제를

한 시사 을 논의하 고, 연구의 제한 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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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공격성(aggression)은 생존, 혹은 자

기보호의 에서 일정 부분 정 으로 받

아들여진 시기도 있었으나 부분 공격성은

부정 인 측면으로 인식되며, 타인과 자신에

게 해로운 괴 문제 행동으로 인식된다

(DeWall, Andeson, & Bushman, 2011). 공격성이

란 타인에 한 직 는 간 인 방식으

로 이루어지는 , 공격 인 태도 는

행동을 의미하며(Gerler, 2004), 언어 , 신체 ,

심리 으로 타인이나 사물에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된 행동 성향이다(조민경, 조한익, 2019).

공격성은 정서 행동 문제에도 범 하게

련되어 있으며, 공격성의 실행은 개인, 계,

집단을 괴하는 향력을 발휘한다(Malti, &

Rubin, 2018). 이 듯 공격성은 폭력 비행과

련된 표 인 부정 심리 특성이자 행

동 특성이다. 한편, 외 화 행동(공격 , 반항

, 괴 , 충동 행동), 반사회 행동(법과

규칙을 반하는 행동들), 괴롭힘(bullying), 폭

력(violence) 등은 공격성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

용되기도 한다(Malti, & Rubin, 2018). 본 연구

에서는 공격성을 타인과 외부를 향한 감,

분노감, 신체 언어 공격 행동이라고 정

의하 다(이은아, 2011).

직 인 신체 공격이든 언어폭력, 음해,

따돌림 등과 같은 간 인 공격이든 공격성

은 유아동기부터 시작되어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나타난다. 아동은 사춘

기의 시작 시기인 등학교 고학년(11~12세)

이 되어가면서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직

인 신체 , 언어 공격으로 반응하는 것

은 어드나, 더 간 , 의도 , 상징

인 방식의 공격 행동(말다툼, 괴롭힘, 욕설,

따돌림, 차별 등)이 증가한다(Kerig, & Wenar,

2006). 등학생 시기에 나타나는 공격성은 사

회성 기술 발달을 해하며, 교우 계, 학교

응, 학업 성취 등에 부정 향을 미칠 수

있어 발달상의 어려움을 래할 수 있다( 유

라, 노충래, 2014). 뿐만 아니라 등학교 시기

의 공격성은 청소년기까지 이어지게 될 때 학

교폭력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험요인으로

작용한다(김민정, 2012; 도기 , 2008). 특히 아

동기에 나타나는 공격성은 등학교 시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청소년기의 문제행동과 성인

기 반사회 행동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다

는 에서 보다 더 주목 된다(이혜정, 슬아,

김범 , 2015). 그리고 가족, 래 집단, 학교,

공동체 등 어느 환경에서 일어나든 간에 더

어린 연령에서 나타나는 강렬한 공격성은 가

해․피해 양쪽 모두의 사회 , 정서 발달과

안녕감에 해를 끼친다(Lereya, Copeland, Costello,

& Wolke, 2015).

이 듯 등학교 시기에 두드러지게 드러나

는 공격성은 집단 괴롭힘, 집단 따돌림, 비행,

학교 부 응, 정서 심리 어려움과 련

되어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등학

생의 공격성이 사회 으로 심을 받게 된 것

은 학교폭력, 집단따돌림이나 괴롭힘의 연

령화 상의 심화 추세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아동종합실태조

사에서는 2018년 학교폭력 피해 경험 비율이

30.3%, 가해 경험 비율이 24..2%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2019). 등학교 고학년(9-11세)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고등학교(12-17세)보

다 많게 나타났다. 등학생의 공격성은 성장

발달에 따라 더 부정 문제로 심화 될 수 있

으므로 조기개입이 필수 이다(이은옥, 2005).

등학교 고학년 시기 학생들의 공격성이 학

교 폭력이라는 외 행동으로 드러나 사회

, 교육 으로 조명을 받게 되므로, 이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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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상으로 공격성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하고, 상담 개입 방안을 모색

하는 것은 이후 청소년기와 성인기로 이어지

는 건강한 심리 발달과 학교 응에 있어

요한 함의가 있다.

공격성을 설명하는 이론 , 좌 -공격이론

(frustration-aggression theory)에 따르면, 개인이

원하고 기 한 것을 얻지 못하여 좌 과 불만,

실패감을 경험할 때, 공격 충동이 발생하며,

좌 과 실패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 상황에

한 공격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Berkowitz,

1993; Dollard, Miller, Doob, Mowrer, & Sears,

1939). 즉, 사람들은 기 한 바를 이루지 못했

을 때 욕구불만과 좌 감을 경험하며, 이는

사회 상황의 단서를 더 부정 으로 해석하

게 하고, 공격 , 태도를 취하게 하며,

분노와 같은 부정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이

는 공격 행동으로 연결되기 쉽다는 의미이

다(김민주, 이동귀, 2018; Malti, & Rubin, 2018).

한 공격성의 원인에 한 이론 에서 사회

-생태학 (Bronfenbrenner, 1977; Malti, &

Rubin, 2018)에 의하면, 부모나 가족, 래, 학

교 등에서 경험하는 계 갈등이나 스트 스

경험은 공격성의 발달에도 향을 미칠 수 있

다고 보았다.

스트 스는 유기체의 항상성을 해치는 자극

을 의미하며, 이 자극을 으로 지각하여

이에 처하고자 하는 유기체의 생리 , 행동

반응을 불러일으킨다(Tielbeek et al., 2018).

스트 스를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바라

보는 에서, 스트 스란 개인과 환경의 역

동 계에서 일어나는 주 심리과정이라

할 수 있다(Folkman & Lazarus, 1984). 본 연구

에서는 스트 스를 ‘일상생활(부모, 가정환경,

친구, 학업, 학교, 교사, 외모 등 일상의 여러

역과 련된) 속에서 개인이 가진 역량에

부담을 주거나 그 한계를 넘어서서 개인의 안

녕을 하는 다양한 자극’으로 정의하 다

(한미 , 유안진, 1995).

등학교 고학년은 발달상 아동기 후기에서

(6~11세) 청소년기로 환되는 시기이며(윤가

외, 2019), 사춘기라는 발달 변화를 경험

하여 신체 , 정서 으로 매우 불안정하며, 이

로 인한 스트 스를 더 민감하게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임미지, 문 , 2011). 더

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속한 사회문화

변화로 인해 학령기 학생들에 한 기 와 요

구, 학업 부담이 많아져 학생들은 과도한

스트 스를 경험하게 된다(Elkind, 2001). 등

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부분 새로운 상황에

응하면서 타인과 함께하는 방법을 배우고

스스로 정체감을 확립해가지만, 일부 학생들

은 다양하고 심화된 일상 스트 스를 더 민감

하게 경험하나 성인에 비해 스트 스를 효과

으로 다루지 못하고 취약하여, 과잉 행동이

나 공격성, 우울 등의 정서를 보이기도 한다

(한은 , 2014). 더 나아가 이러한 스트 스 경

험은 부담으로 작용하여 갈등과 좌 감을 경

험하고 이는 우울 증상이나 높은 공격성과 같

은 부 응 문제에 향을 미친다(Lipps et al.,

2010; Plutchik, 1995). 뿐만 아니라 스트 스를

경험하면 인간은 직 으로든 간 으로든

스트 스에 한 반응으로 공격 인 태도나

행동을 하게 된다(김지 , 박경자, 2006; 양수

빈, 2018; 이주리, 2010; 한미 , 유안진, 1996;

Han, & Park, 2020). 이러한 공격성은 아동기부

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낮은 학교 응,

학업 단, 비행, 폭력, 자해, 자살 시도, 낮은

학업 성취도와 같은 반사회 행동의 요한

측지표가 되었다(김소연, 종설, 2015; 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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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20). 이 듯 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과도한 스트 스를 경험하는 것은 신체 , 심

리 , 정서 문제를 넘어서서 래 계, 학

교 응, 사회 발달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이정아, 정 희 (2012).

앞서 살펴본 연구를 바탕으로 등학교 고

학년 학생의 일상 인 스트 스가 공격성에

향력이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때로는 환

경 내의 스트 스의 수 을 완 히 통제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을 고려해 볼 때, 스트

스에서 공격성에 이르는 경로에 한 보다 더

심층 인 이해가 필요하다. 즉, 스트 스가 공

격성의 직 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만, 스트 스와 공격성 간의 계에서 부정

정서가 매개할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Herts, McLaughlin, & Hatzenbuehler, 2012). ‘매

개효과’에 한 연구는 심리 증상이나 문

제행동을 유발하는 변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복잡한 계를 이해하기 한 것이다(서 석,

2010). 따라서 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일상

스트 스와 공격성 간의 계에 있어서 매개

변인에 한 탐색은 스트 스에 의해 유발되

는 공격성에 한 이해를 높이고, 보호 요인

의 탐색, 상담 방 개입을 한 경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스트 스로 인해 향을 받는 여러 가지 심

리 ․사회 부 응 양상 에서 우울은, 특

정한 스트 스 사건 보다 일상 인 스트 스

와 깊은 련성을 보인다(McGonagle & Kessler,

1990). 우울은 성인기뿐만 아니라 아동․청소

년기에도 가장 흔한 심리 부 응의 하나로,

외 화 문제인 공격성과 함께 표 인 내재

화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우울은 짜증, 슬픔,

공허감과 같은 침체된 정서가 지속되는 상태

를 의미하며, 지각과 단, 인지 사고, 기

억, 태도, 행동 등에서부터 인 계에 이르기

까지 범 하게 향을 미치는 표 인 부

정 정서이다(Beck, 1976). 특히 등학생 시

기의 우울은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정체성

발달에 향을 미치며 학교 생활 응 등

에도 범 하게 향을 미칠 수 있다( 미숙,

김 옥, 2013). 뿐만 아니라 등학생 시기와

같이 더 이른 연령에 발생하게 되는 우울은

이후 연령 에 우울장애로까지 발 할 가능성

이 있고,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도달했을 때

재발할 수도 있어 이 시기의 우울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어 다루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김붕년,

조수철, 2000).

스트 스와 우울이 정 상 이 있다는 다

수의 선행연구에서 스트 스는 우울의 강력

한 측 변인으로 나타났다(김 진, 정남운,

2019; 김빛나, 박주희, 2013; 박경, 2009; 배주

미, 2000; 우채 , 정 희, 2013; 이 주, 손선

옥, 김윤지, 2015; 이정아, 정 희, 2012; Cole,

Nolen-Hoeksema, Girgus, & Paul, 2006). 한편 비

슷한 수 의 스트 스를 경험하더라도 개인의

내 특성에 따라 그 결과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이향종, 2016). 의 선행연구들에서

스트 스와 우울 간의 련성이 확인되고,

스트 스가 우울의 요한 측 변인이기는

하지만 스트 스가 우울에 미치는 향을 조

하는 요인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두

된다.

한편, 우울과 공격성은 심리 부 응의

표 인 내재 , 외 문제로 그 계의 선

후와 인과 계를 밝히기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진행되어 왔다. 우울과 공격성의 계를

밝 내려는 실행모델(Carlson & Cantwell, 1980)

에서는 우울이 공격성의 원인이자, 우울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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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성을 측한다고 보았다. 아동 청소년

기의 우울감은 짜증이나 분노 표출과 같은

공격 인 행동으로 드러나며 깊은 좌 과 상

처, 슬픔 등은 외 으로 드러나는 공격

인 행동에 의해 가려져(masked) 있다고 한다

(Overbeek, Vollebergh, Meeus, Engels, & Luijpers,

2001). 특히 정서조 의 측면에서 우울이 공격

성에 향을 미친다는 이 있다. 즉, 우울

한 아동, 청소년은 정상군에 비해 자신의 부

정 정서를 조 하고 소화시키는 역량이 낮

은데(Conner & Barkley, 2004), 우울로 인해 과

민해지지만 자신의 감정을 조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여 타인에게 태도와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Wolff &

Ollendick, 2006). 여자 비행청소년들의 경우

높은 우울/불안은 공격성이 래 계문제에

미치는 부정 향을 증폭시키는 변인이라

고 하 으며(신 숙, 이경성, 이해경, 신경수,

2004), 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에게서 우울

이 공격성 정도에 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

로 나타났다( 미숙, 김 옥, 2013). 이와 더불

어 우울이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밝힌

연구들이 우울이 공격성에 미치는 향의 근

거를 제공한다(김동기, 최윤정, 2012; 유라,

노충래, 2014; 유지혜, 유혜승, 2018; 이주 ,

2010; 미숙, 김 옥, 2013; Knox, King,

Hanna, Logan & Ghaziuddon, 2000).

지 까지 살펴본 바, 후기 아동기 는 청

소년기 기 연령의 학생들을 상으로 스트

스, 우울, 공격성 간의 계를 알아 본 연구

들이 있었다. 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숙, 김 옥, 2013), 스

트 스, 스트 스 처행동, 우울은 공격성을

유의미하게 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이 연구에서는 스트 스, 스트 스 처

행동, 우울과 공격성에 한 설명력과 상

계만 검증하여 이들 간의 인과 계를 알 수

없었다. 한편, 학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

서(정주 , 2014), 부모로부터 받는 스트 스가

공격성에 직 인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우울을 거쳐 공격성으로, 분노를 거쳐 공격성

으로 가는 경로도 유의미하다는 결과가 나타

났다. 학교 2학년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는(김동기, 최윤정, 2012), 스트 스와 공격성

의 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특

히 학업, 친구 외모 련 스트 스는 우울

을 완 매개하여 공격성에 향을 주며, 부

모 련 스트 스는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났으

며 경제 련 스트 스는 공격성에 직 향

을 주지만 우울을 매개하는 경로는 유효하지

않았다. 고등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Seo, 2018), 학업 스트 스가 공격성에 미치는

직 경로와 우울을 거쳐 공격성에 향을 미

치는 간 경로도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스트 스가 공격성에 미치

는 향을 우울이 매개한다는 연구 결과들을

다수 살펴볼 수 있지만 공격성 문제가 두드러

지기 시작하는 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이 변인들 간의 계를 종합 으로 살

펴본 연구는 없었다. 그러므로 등학교 고학

년 학생들의 스트 스, 우울, 공격성이 심화되

고 있는 최근의 사회문제와 더불어 이들 간의

계를 종합 으로 살펴보고 더 나아가 스트

스와 공격성 간의 계를 우울이 매개하는

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두된다.

한편, 종류나 강도가 동일한 스트 스 환경

에서도 개인에 따라 나타나는 우울과 공격성

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에서 스트 스와

우울, 공격성의 보호 요인이 될 개인 내 특

성에 한 탐색 역시 요하다. 개인이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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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정서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김진경, 2009),

스트 스가 우울과 같은 부정 인 정서를 거

쳐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부정 인

정서의 향력을 여주는 보호기제의 역할

이 요함을 가정할 수 있다(Malti, & Rubin,

2018). 많은 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발달

, 상황 으로 다양한 스트 스를 경험할

때 우울감을 느낄 수 있지만, 스트 스 상황

을 지각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우울감을 느끼

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스트 스 상황에서

도 개인 내 특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Ayyash-Abdo, 2002), 스트 스 상황에서도 정

을 유지하고 자기 자신의 탓으로 돌리

지 않는 역량에 따라 스트 스로 인한 부정

심리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한다(Cohen,

& Syme, 1985). 특히 청소년의 스트 스와 우

울의 계에서 응 정서조 략과 낙

성, 사회 지지가 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이향종, 2016)를 참조할 때, 스트 스가

우울에 미치는 향을 조 하는 요인이 있음

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최근 정심리학이 두되면서 우울, 스트

스와 같은 심리 문제를 이고 방하기

해 ‘자기자비(self-compassion)’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박문정, 강지 , 2017; 박선 ,

김경미, 2013; 조용래, 2011; Neff, 2003a, b).

‘자기자비’란 개인이 스트 스, 좌 과 고통,

부 함을 경험할 때 스스로를 탓하고 비난

하기 보다 자신과 맥락을 객 으로 바라보

고 이에 해 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을 말

한다(Neff, 2003a). 자기자비는 자기 자신의 경

험을 보편 인 인간 경험의 일부로 인식하여

받아들이고, 고통스러운 생각과 감정에 과잉

동일시1)하지 않는다(Neff, 2003b). 자기자비는

마음 챙김(mindfulness), 보편 인간성(sense of

common humanity), 자기친 (self-kindness)이라는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Neff, 2003a).

자기자비 수 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잘못이나

실수를 있는 그 로 받아들이고 덜 방어 인

태도를 보인다(Marshall et al., 2015). 자기자비

는 스트 스 상황, 실패나 좌 을 경험할 때,

부정 인 사고를 반추하기보다 실수할 수 있

음을 인정하고, 부정 사건과 감정에 지나치

게 동일시하지 않고 거리를 둠으로써 더 부정

인 감정에 빠져들지 않도록 돕는다.

자기자비 인 사람은 스트 스의 원인을

극 인 처 략으로 다루어 스트 스의

향력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결과 스트 스로

인한 취약성을 감소시키며(Anchin, 2010), 한

자기자비 연습은 스트 스 호르몬인 코티솔

의 수치를 여서 스트 스 수 이 낮아지게

한다(Rockcliff, Gilbert, McEwan, Lightman, &

Glover, 2008). 자기자비의 자기 성찰 측면은

심리 역기능을 래하는 비 인 생각이나

부정 감정을 지나치게 반추하는 경향을 억

제하고(Nolen-hoeksema, 1991), 부 응 인지

정서조 략을 보다 응 인 방식으로 변화

시켜 우울을 이며(이지수, 양난미, 2018), 심

리 건강을 증진시킨다(조용래, 2011; Leary,

Tate, Adams, Batts, & Hancock, 2007). 이런

연구의 결과는 자기자비가 공격성의 정서-발

달 모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Malti, & Rubin,

2018), 부정 정서의 조 을 돕는 기제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즉, 스트

스 상황이나 갈등 상황에서 부정 정서를

1) 과잉 동일시는 개인이 당면한 어려움이나 고통

으로 인해서 주 를 살피지 못하고 상황이나

실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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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하여 우울과 좌 감을 여주고 결과 으

로 공격 행동을 여 것을 기 할 수 있다.

이처럼 자기자비는 스트 스 상황을 조망하고

자기 비난으로 빠지지 않도록 균형잡힌 시각

을 갖도록 해 으로써 스트 스에 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스트 스가 우울에

미치는 향이 자기자비의 수 에 따라 변

하며(박문정, 강지 , 2017; 박선 , 김경미,

2013), 자기자비가 높은 사람은 우울과 같은

심리 문제를 덜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박세

란, 2015). 가정 내에서 부모 간의 부부갈등으

로 인한 스트 스를 경험하는 학생들의 경

우도 자기자비의 수 이 높으면 스트 스가

높다 하더라도 우울이 심해지지 않아 자기자

비의 조 효과를 알 수 있었다(박문정, 강지 ,

2017). 등학교 4~6학년을 상으로 한 연구

에서(차지은, 홍상황, 2017), 부모의 부정 양

육태도가 우울로 가는 경로는 자기자비 수

에 따라 조 되는 결과를 볼 때, 스트 스 경

험이 우울에 미치는 향을 자기자비가 조

할 것으로 측할 수 있다.

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

을 수용하고 정 으로 하는 태도인 자기

자비의 정도가 스트 스가 우울에 미치는

향을 조 할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 하에, 본

연구에서는 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스트 스와 공격성의 계에서 자기자비로 조

된 우울의 매개효과 모형을 설정하 다.

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스트 스가 공

격성에 향을 미칠 때, 특히 우울을 통해서

공격성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공격성의 수

을 낮추기 해서는 우울을 히 조 할 필

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우울을 어디에서 어

떻게 조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

는지를 확인하기 해 조 된 매개 효과를 살

펴볼 필요성이 있다(정선호, 서동기 2016).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등학교 고학년 학생들

의 스트 스와 공격성 간의 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동시에 이러한 매개효과

가 자기자비의 수 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등학생이 지각한 스트 스와

공격성의 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고 스트 스와 우울 간의 계에서 자기자비

의 조 효과를 확인하는 데 목 이 있다. 구

체 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검증해보고자 하

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 스와 공

격성의 계를 우울이 매개할 것이다. 둘째,

스트 스와 우울 간의 계를 자기자비가 조

할 것이다. 셋째, 스트 스가 우울을 통해

공격성에 미치는 간 효과가 자기자비 의해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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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설들

에 한 검증을 통해 등학교 고학년 학생들

의 공격성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 인

상담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 하 다.

방 법

연구 상

본 연구는 경기지역 4개 등학교 5, 6학년

학생 570명을 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

료를 수집하 다. 설문은 2019년 12월 16일에

서 2020년 1월 10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설문

조사에 앞서, 학교장과 해당 학 의 담임교사,

교과 담 교사에게 연구의 목 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으며, 학부모에게 연구 목 과 과

정을 설명하고 허락을 구하 다. 학교 선정의

기 은 학교장과 학부모의 허락, 담임교사, 교

과 담 교사의 연구 동의를 구할 수 있는 학

교로 선정하 고, 1개 학교에서 5, 6학년 각 3

개 학 , 다른 학교에서 5학년 4개 학 ,

나머지 2개 학교에서 6학년 11개 학 에 설문

을 진행하여 6학년 학생의 숫자가 2배 정도

많았다. 이후 학 담임교사와 해당 시간 교

과 담 교사가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 과 내

용을 달하 으며,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여

실시하 다. 설문 에 참여 학생들에게 설문

의 결과는 연구목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

며, 익명으로 처리됨을 강조하여 설명하 다.

뿐만 아니라, 2011년부터 시행된 개인정보호법

에 따라 등학교에서는 매 해 학년 에

교생을 상으로 교육과정 활동과 교육 목

의 연구 활동에 필요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

에 한 동의를 받았다. 설문에 응답하는 데

평균 20-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설문에 참여

한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간식을 제공하 다.

총 57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 고, 이 538

부를 회수하 다. 이 에서 미기재 문항이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으로 518부의 자료를 분석하 다. 연구

상자들은 남학생이 269명(51.9%), 여학생이

249명(48.1%)이었다. 학년별 분포를 살펴보면

5학년 173명(33.4%), 6학년이 346명(66.6%)이

었다.

측정 도구

공격성

본 연구에서는 등학생이 지각한 공격성을

측정하기 해 이은아(2011)가 개발한 ‘ 등학

생 공격성 척도’를 사용하 다. 해당 척도는

우리나라의 등학생을 상으로 경험 타당

화 작업을 거쳤으며, 공격성의 인지 , 정서 ,

행동 요인을 포함한 자기 보고식 공격성 척

도이다. 3개의 하 유형( 감, 분노감, 행동

공격성)은 각각 공격성의 인지 , 정서 ,

행동 요소로 설정되어 있으며, 세상에 해

갖는 부정 태도를 측정하는 감 8문항

( : “친구들은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힌다”), 공

격을 한 비성과 생리 각성을 나타내는

분노감 6문항( : “나는 가 잘난 체하면 참

을 수 없을만큼 짜증이 난다”), 신체 언어

공격성 행동을 나타내는 16문항( : “나는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주먹부터 나간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30문항으로 각 문항은 5

Likert 척도로 되어 있고, 수가 높을수록 해

당 특성을 강하게 나타냄을 의미한다. 이은아

(2011)의 연구에서 체문항에 한 내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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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계수(Cronbach's α)는 .97이었으며, 하 요인

별로는 감 .90, 분노감 .85, 행동 공격성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등학생 공격성

척도의 총 에 한 내 합치도계수는 .93

으며, 감 .88, 분노감 .82, 행동 공격성

.90으로 나타났다.

스트 스

본 연구에서는 등학생의 일상 인 스트

스를 측정하기 해 두 가지 척도의 일부

를 합하여 총 39문항을 등학생에 합하도

록 수정한(박세나, 2020) 척도를 사용하 다.

Rowlinson과 Felner(1988)의 일상 스트 스 척

도(DHQ)를 우리나라 아동에 합하게 한미

과 유안진(1995)이 번안하고 수정한 ‘아동의

일상 스트 스 척도’에서 36문항을, 한국청

소년정책연구원(2008)에서 개발한 ‘청소년의

일상 스트 스 척도’ 외모 련 스트

스 3문항을 가져 왔고, 등학교 5, 6학년 학

생들에게 합하도록 문장을 수정하 다. 하

요인별 문항 수는 부모 련 스트 스가 8

문항( : “나는 부모님이 늘 공부하라고 말

하셔서 짜증이 난다.”), 가정환경 련 스트 스

7문항( : 가족들이 나에게 심을 보이지 않

아 불만이다), 학업 련 스트 스 7문항( :

“나는 학업성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인다.”),

친구 련 스트 스 7문항( : “친구들이 나를

따돌리는 것 같아 속상하다.”), 교사 학교

련 스트 스 7문항( : “나는 학교생활에 응

하기가 힘들다.”), 외모 스트 스 3문항( : “얼

굴 생김새 때문에 스트 스를 받는다.”), 6가지

하 요인,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

은 4 Likert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스트

스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세나(2020)의

연구에서 체 문항에 한 내 합치도 계수

는 .91 고, 하 요인별로는, 부모 련 스트

스 .84, 가정환경 련 스트 스 .73, 친구 련

스트 스는 .83, 학업 련 스트 스는 .80, 교

사 학교 련 스트 스는 .62, 외모 련 스

트 스 .66이었다. 본 연구에서 체문항에

한 내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3, 부모

련 스트 스 .85, 가정환경 스트 스 .82, 친

구 련 스트 스 .89, 학업 련 스트 스 .86,

교사 학교 련 스트 스 .76, 외모 련 스

트 스 .68로 나타났다.

우울

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우울을 측정하기

하여 Kovacs와 Beck(1977)이 개발한 아동용

우울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조수철과 이 식(1990)이 번안한 ‘한국형 소아

우울척도’를 사용하 다. 이는 아동의 우울 정

도를 측정하기 하여 개발된 척도로서 Beck

의 우울척도(Beck’s Depression Inventory, BDI,

1967)를 8~13세의 아동 연령에 맞게 변형시킨

것이다. 총 2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난

2주일 동안의 자신의 우울 정도를 기술하는

각 문항에 해 3개의 문장( : 나는 가끔 슬

다 = 0, 나는 자주 슬 다 = 1, 나는 항상

슬 다 = 2)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총

의 범 는 0 에서 54 으로, 수가 높을수

록 우울의 증상이 다양하고 우울함의 정도가

심함을 측할 수 있다. 조수철과 이 식

(1990)의 연구에서 아동용 우울척도의 내 합

치도 계수는 .88,로 나타났으며, Kovacs(1983)의

연구에서는 .87, 본 연구에서 체문항에 한

내 합치도 계수는 .90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비

본 연구에서는 등학교 고학년의 자기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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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을 해 Neff(2003b)가 개발한 자기자비 척

도를 우리나라 아동이 이해하기 쉽도록 홍상

황, 김민지, 박우람(2017)이 번역한 ‘한국 아

동용 자기자비척도’를 사용하 다. 해당 척도

는 우리나라에서 성인과 아동을 상으로 번

안한 기존의 자기자비 척도 문항을 등학생

에게 합한 서술 방식과 어휘를 사용하여 수

정하 고, 자기자비의 하 요인 간의 상 을

개선한 것이다. 한국 아동용 자기자비척도

는 각 문항이 5 Likert 척도로 구성된 체

26문항으로, 보편 인간성 4문항( : “나는 뭔

가 부족한 느낌이 들면 남들도 그 다고 생각

하려 한다”.)과 고립감 4문항( : “내가 부족하

다는 생각이 들 때 세상과 멀어지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마음챙김 4문항( : “무언가가

나를 화나게 할 때 감정을 조 하려고 노력한

다.”)과 과잉동일시 4문항( : “나에게 고통스

러운 일이 생기면 나는 그 일을 실제보다 부

풀려서 생각하는 편이다.”), 자기친 5문항( :

“나는 내 단 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다.”)과 자기비난 5문항( : “나는 나의 단 이

나 부족한 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난한다-역

채 .”)의 3가지 역, 6개의 하 요인으로 구

성되어 있다. 홍상황 등(2017)의 연구에서 한

국 아동용 자기자비척도의 내 합치도

(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는 자기자비 총 의 내 합치도 계수는 .85,

자기친 ,79, 자기비난 .84, 보편 인간성

.74, 고립 .80, 마음챙김 .76, 과잉 동일시 .70으

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등학교 5, 6학년을 상으

로 수집한 자료를 SPSS for Windows 21.0 로

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첫째,

연구 상자의 인구학 특성을 살펴보기 하

여 빈도분석을 실시하 고, 측정도구들의 신

뢰도를 확인하기 하여 문항 간 내 합치도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했다. 둘째, 스트

스와 우울, 자기자비, 공격성 사이의 계를

알아보기 해 Pearson 률상 분석을, 그리

고 기술통계를 알아보기 해 평균과 표 편

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 다. 그리고 연구가

설인 스트 스와 우울이 공격성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자기자비의 조 된 매개효과를

Preacher와 Rucker, Hayes (2007)가 제안한 순차

방식에 따라 검증하 다. 먼 , 스트 스와

공격성의 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은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방식으로

분석하 고, 매개(간 )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Hayes(2018)의 PROCESS (Version 3.4) 매크로

(Model 4)를 이용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으로 분석하 다(Shrout & Bolger, 2002).

다음으로 스트 스와 우울의 계에서 자기

자비의 조 효과 검증은 Baron과 Kenny(1986)

가 제안한 계 다회귀분석으로 분석하

다. 이후 스트 스가 우울에 미치는 향이

자기자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

보기 하여 Hayes(2018)의 PROCESS (Version

3.4) 매크로(Model 1)를 이용한 단순기울기

(simple slope) 검증을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자기자비의 조 된 매개효과에 한 검증은

Hayes(2018)의 PROCESS (Version 3.4) 매크로

(Model 7)를 이용하여 실시하 다. 한, 자기

자비에 따라 우울의 매개(간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를 살펴보기 하여 부트스트래핑 방식

으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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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스트 스와 우울, 자기자비, 공격성의 기술

통계를 살펴보기 하여 체 수 하 요

인들의 평균과 표 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

고, 변인들 사이의 련성을 살펴보기 하

여 상 분석을 실시하 다. 변인들의 기술통

계 분석과 상 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

다. 먼 왜도와 첨도를 통해 변인들의 정상

성 가정을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은 왜도 ±2

이하(최소 -.32, 최 1.08), 첨도 ±7 이하(최소

-.10, 최 1.55)로 정상성 가정 기 을 충족

하 다(West, Finch, & Curran, 1995). 주요변인

들의 상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스트 스는

우울(r=.57, p<.001), 공격성(r=.61, p<.001)과

정 상 을, 자기자비(r=-.56, p<.001)와는

부 상 을 나타냈다. 우울은 공격성(r=.48,

p<.001)과는 정 상 을, 자기자비(r=-.63,

p<.001)와는 부 상 을 나타냈다. 자기자비

는 공격성(r=-.49, p<.001)과 부 상 을 나타

냈다.

다음으로, 스트 스와 공격성의 계를 우

울이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하여 3단계의 회

귀분석을 실시하 고(Baron & Kenny, 1986),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 다. 우선 1단계에서

스트 스가 공격성에 미치는 향은 정 으로

유의하 다(β=.61, t=17.41, p<.001). 공격성에

한 스트 스의 설명량은 37%로 나타났다. 2

단계에서 스트 스가 우울에 미치는 향은

정 으로 유의하 다(β=.57, t=15.69, p<.001).

우울에 한 스트 스의 설명량은 32%로 나

타났다. 3단계에서 스트 스(β=.50, t=11.97,

p<.001)와 우울(β=.19, t=4.65, p<.001)이 공격

성에 향을 미치는 향이 모두 정 으로 유

의하 다. 공격성에 한 스트 스와 우울의

설명량은 40%로 나타났다. 1단계에서 스트

스가 공격성에 미치는 향의 크기(β의

값)가 .61에서 3단계에서 .50으로 감소함과 동

시에 3단계에서의 스트 스가 공격성에 미치

는 향이 통계 으로 유의하 기 때문에 우

울이 스트 스가 공격성에 미치는 향을 부

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회귀분석들로는 스트 스에서 우울

로 가는 경로(a)와 우울에서 공격성으로 가는

변인 스트 스 우울 자기자비 공격성

스트 스

우울 .57***

자기자비 -.56*** -.63***

공격성 .61*** .48*** -.49***

평균 64.99 11.07 85.12 59.55

표 편차 18.22 8.10 15.27 17.71

왜도 .74 1.08 -.32 .58

첨도 .13 1.55 .55 -.10

***p<.001.

표 1. 주요변인들 기술통계 상 분석 (N=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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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b)가 통계 으로 유의한지는 확인 가능

하지만, 간 향인 우울의 매개효과(ab)

의 유의성은 직 으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

문에 Hayes(2018)의 PROCESS (Version 3.4) 매

크로(Model 4)를 이용한 부트스트래핑 방법

(Bootstrapping method)을 통해 우울의 매개효

과에 한 통계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 다

(Shrout & Bolger, 2002).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

하 다. 부트스트랩핑의 표본의 수는 5,000개

으며, 간 효과의 계수는 .107로 나타났다.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은 각각

.057과 .164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우울’의 매

개효과의 통계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즉, 스

트 스가 우울의 수 을 높이고, 이는 공격성

수 의 증가에 향을 미치는 간 경로의 통

계 유의미성이 확인되었다.

단계 측변인 거변인 B SE β t R 2 F

1 스트 스 공격성 .59 .03 .61 17.41*** .37 303.07***

2 스트 스 우울 .25 .02 .57 15.69*** .32 246.02***

3
스트 스

공격성
.49 .04 .50 11.97***

.40 168.37***

우울 .42 .09 .19 4.65***

*** p<.001.

표 2. 스트 스와 공격성의 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N=518)

*** p<.001.

주. 호 안은 1단계의 표 화회귀계수임.

그림 2. 스트 스와 공격성의 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경로 B
Boot

SE

95% 신뢰구간

(95% Biased-corrected CI)

하한 상한

스트 스 → 우울 → 공격성 .107 .027 .057 .164

주. 부트스트래핑 표본수는 5,000번.

표 3. 우울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부트스트래핑 결과 (N=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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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스와 우울의 계를 자기자비가 조

하는지 살펴보기 하여 계 다회귀분석

을 실시하 고(Baron & Kenny, 1986), 그 결과

는 표 4에 제시하 다. 조 효과 분석 차로

는 우선 계 다회귀분석에서 우울을 종

속변인으로 한 후, 1단계로 독립변인인 스트

스와 조 변인인 자기자비를 투입하고, 2단

계에서 독립변인과 조 변인의 곱항인 상호작

용 항(스트 스×자기자비)을 투입하 다. 이때

2단계에서 상호작용 항이 종속변인인 우울에

미치는 향이 통계 으로 유의미할 때, 자기

자비의 조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단된다.

자기자비의 조 효과가 유의한 경우에는 스트

스가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자기자비의 수

(+1 표 편차, -1 표 편차)에 따라 구분해

서 살펴보기 하여 Hayes(2018)의 PROCESS

(Version 3.4) 매크로(Model 1)를 이용한 단순기

울기(simple slope)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 다.

이때, 스트 스와 자기자비는 다 공선성을

피하기 하여 평균 심화(mean centering)하

다.

분석 결과, 우선 1단계의 회귀모형이 통계

으로 유의하 고(F=221.69, p<.001), 우울에

한 스트 스와 자기자비의 설명량은 46%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두 변인의 상호작용을

투입하 을 때 상호작용항은 공격성 분산

의 2%를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57.93, p<.001). 이때, 스트 스와 자기자

비의 상호작용 항이 우울에 미치는 향은 통

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β=-.14,

t=-4.11, p<.001). 즉, 스트 스와 우울의 계

를 자기자비가 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 스가 우울에 미치는 향이 자기

자비의 수 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

한다.

스트 스와 우울의 계에서 자기자비의 조

효과가 유의하 기 때문에, 다음 차로 구

체 인 조 효과의 형태를 살펴보기 해 독

립변인과 조 변인의 평균을 심으로 ±1 표

편차 지 을 이은 개별 회귀선으로 조 효

과를 나타내었고(Aiken & West, 1991), 그 결과

를 그림 3에 제시하 다. 더불어 조 효과가

유의하 기 때문에 조 변인인 자기자비의 높

은 수 (+1 표 편차)과 낮은 수 (-1 표 편

차)에 따라 스트 스가 우울에 미치는 향을

구분해서 살펴보기 하여 단순 기울기(simple

slope)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 다.

단순 기울기 검증 결과, 자기자비의 수 이

‘낮을(-1 표 편차)’ 때 스트 스 수 이 증가

하면 우울 수가 10.90 (스트 스 -1 표 편

차)에서 17.36 (스트 스 +1 표 편차)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8,

t=9.08, p<.001). 한, 자기자비의 수 이 ‘높

을(+1 표 편차)’ 때에도 스트 스 수 이 증

가할수록 우울 수가 5.60 (스트 스 -1 표

편차)에서 8.31 (스트 스 +1 표 편차)으

단계 변인 B SE β t F R2 ΔR2

1
스트 스(A) .14 .02 .31 7.99***

21.69*** .46 .46***

자기자비(B) -.24 .02 -.45 -11.57***

2 A× B -.00 .00 -.14 -4.11*** 157.93*** .48 .02**

**p<.01, ***p<.001.

표 4. 스트 스와 우울의 계에서 자기자비의 조 효과 검증 (N=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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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β=.07, t=3.19, p<

.01). 자기자비의 두 수 모두 스트 스 수

이 증가할수록 우울 수가 증가하 지만, 자

기자비가 낮을 때(β=.36)에 비해 높을 때(β=

.19) 스트 스가 우울에 미치는 향(β)이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까지 Preacher 등(2007)이 제안한 조 된

매개효과 검증 차에 따라 순차 으로 매개

효과, 조 효과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

를 통합하여 스트 스와 공격성의 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우울, 조 변인으로 자기자비를

포함한 조 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Hayes(2018)의 PROCESS (Version 3.4) 매크로

(Model 7)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조

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 고,

이를 도식화한 그림은 그림 4에 제시하 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독립변인인 스트

스와 조 변인인 자기자비의 상호작용항이

매개변인인 우울에 미치는 향(a3)이 통계

으로 유의하 다(β=-.14, t=-4.10, p<.001). 다

음으로 독립변인인 스트 스가 매개변인인 우

울에 미치는 향(a1)이 유의하 으며(β=.28,

t=7.22, p<.001), 매개변인인 우울이 종속변인

인 공격성에 미치는 향(b1)이 통계 으로 유

의하 다(β=.19, t=4.64, p<.001). 즉, 스트 스

는 우울을 통해 공격성과 유의한 련성을 보

이고, 이러한 계는 자기자비로 조 된다.

조 변인인 자기자비의 수 에 따라 우울의

매개(간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부트스

트래핑 방법을 통해 검증하고, 그 결과를 표 6

에 제시하 다. 이때, 부트스트래핑 표본 수는

5,000개 다. 분석 결과, 자기자비의 수 이

‘낮을(-1 표 편차)’ 경우 간 효과 계수는 .075

으며,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각각 .039와 .120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우

울’의 매개효과의 통계 유의성이 검증되었

다. 한, 자기자비의 수 이 ‘높을(+1 표 편

차)’ 때의 간 효과 계수는 .031이었으며,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각각 .010과

.066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우울’의 매개효

과 역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다시 말해,

자기자비의 두 수 모두에서 우울의 매개효

그림 3. 스트 스와 우울의 계에서 자기자비의 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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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 우울

B SE β t

(상수) 10.54 .29 36.62***

스트 스(a1) .13 .02 .28 7.22***

자기자비(a2) -.23 .02 -.44 -11.47***

스트 스 ×자기자비(a3) -.00 .00 -.14 -4.10***

종속변인 : 공격성

B SE β t

(상수) 55.26 11.18 46.95***

우울(b1) .42 .09 .19 4.64***

스트 스(c’) .48 .04 .50 11.97***

***p<.001.

표 5. 자기자비의 조 된 매개효과 검증 (N=518)

**p<.01, ***p<.001.

주. 모든 계수는 표 화된 회귀계수임.

그림 4. 자기자비의 조 된 매개효과

자기자비

자기자비의 조건부 값에 따른 우울의 간 효과

B Boot SE

95% 신뢰구간

(95% Biased-corrected CI)

하한 상한

-1 표 편차 .075 .021 .039 .120

평균 .053 .016 .026 .089

+1 표 편차 .031 .014 .010 .066

주. 부트스트래핑 표본수는 5,000번.

표 6. 자기자비의 수 에 따른 우울의 매개(간 )효과 분석 결과 (N=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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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유의하 지만, 자기자비가 낮은 경우 우

울의 매개효과는 .075, 높은 경우 .031로 자기

자비가 높을수록 우울의 매개효과 크기가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공

격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진 스트

스, 우울 그리고 자기자비 간의 계를 종합

으로 살펴보았다. 먼 등학교 고학년 학

생이 지각한 일상 인 스트 스와 공격성 간

의 계에서 우울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 스트 스가 우울을 거쳐 공격성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자기자비 수 에 따라 조

되는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에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 스는 공격성에 직 으로 향을 주기

도 하면서 우울의 매개를 통해도 공격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부모로부터 받는 스트 스와 공격

성 간의 계에서 우울과 분노의 부분매개효

과를 밝힌 연구(정주 , 2014), 그리고 청소년

의 다양한 스트 스와 공격성의 계에서 우

울이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밝힌 연구(김동

기, 최윤정, 201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등학교 고학년의 공격성에 스트 스와 우울

이 모두 작용함을 의미하며, 일상 인 스트

스가 공격성에 직 인 향을 주는 것과 동

시에 우울을 통해서도 향을 다는 것을 시

사한다. 등학교 고학년들은 발달 과정에서

신체 , 계 , 학업 스트 스를 본격 으

로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스트 스를 유발하

는 상황과 상에 해 , 공격 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본 연구의 결과는

스트 스를 경험할 때 으로 지각되는 스

트 스 요인, 상황에 해 맞서 싸우려 하는

공격 인 반응이 활성화되기도 한다는 이론

(Nevid, 2020)을 증명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

다. 한편, 스트 스가 공격성에 미치는 향의

직 효과도 유효하지만 우울을 통한 간 효과

도 유의하 다. 이는 등학교 고학년 학생들

이 스트 스를 경험하면 긴장과 부담을 느끼

게 되면서 스트 스 원인을 자기 비난으로 돌

리는 등 무력감과 의기소침, 우울감을 경험하

게 되고, 우울감이 심해지면 정서 으로 과민

해지고, 부정 정서를 담아내고 조 하는 역

량은 부족하여 이런 부정 감정은 공격 ,

태도와 행동으로 표출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등학생을 상으로 스트

스로 인한 공격성을 완화하고자 할 때는, 스

트 스의 수 이나 유형에 따라 스트 스 자

체도 이려고 해야 하지만, 우울감과 같은

정서에 을 맞추어 상담 개입 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공격성을 다루기

해 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경험하는 다

양한 스트 스 조 을 한 상담 개입도 요

하지만, 좌 과 무력감과 같은 우울을 담아내

고(containing) 소화시킬 수 있는 상담 략을

세우는 것도 매우 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자기자비는 스트 스와 우울의 계

를 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비가 높

으면 스트 스가 높아질 때 우울이 상승하는

정도가 자기자비가 낮을 때에 비해 상 으

로 작아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상 인

스트 스를 높게 지각한 등학생이라도 자기

자비 수 을 높인다면, 우울의 수 이 낮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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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기자비의 정도에 따라 스트 스가 우울

로 가는 경로를 강화하기도 혹은 방해하기도

한다는 몇몇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박문정, 강지 , 2017; 박선 , 김경미, 2013).

가정 내에서 부모 간의 부부갈등으로 인한 스

트 스를 경험하는 학생들의 경우도 자기자

비의 수 이 높으면 스트 스가 높다 하더라

도 우울이 심해지지 않아 자기자비의 조 효

과가 나타났다(박문정, 강지 , 2017). 한

등학교 4~6학년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차지

은, 홍상황, 2017), 부모의 부정 양육태도가

우울로 가는 경로가 자기자비 수 에 따라 조

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맥락임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의

상과는 달리, 학생과 국군 장병과 같은

성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

과가 나타났다(박세란, 2015; 박선 , 김경미,

2013). 학생들의 경우, 자기자비가 높은 사

람은 우울과 같은 심리 문제를 덜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다(박세란, 2015). 한, 자기자비

는 병사들이 지각하는 스트 스 괴롭힘 피

해 경험과 우울의 계를 조 하 다. 연

구의 결과들은 성인 기에도 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스트 스 경험이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의 정도가 자기자비의 높거나 낮은 수

에 따라 조 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 스가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자기자비 수 이

조 한다는 결과와 다른 연구에서 학생과

성인 기 연령 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

난 것에 해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연령 를 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과

함께 종단 인 경향성을 알아볼 필요성도 제

기된다.

셋째, 스트 스와 공격성의 계에서 자기

자비의 수 에 따라 조 된 우울의 매개효과

가 나타났다. 자기자비가 강할수록, 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경험하는 스트 스와 공격성

간의 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가 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효과와 조 효과에 한

앞선 논의와 함께 조 된 매개효과를 종합

으로 살펴보자면, 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경험하는 스트

스 상황을 객 으로 조망하고 자기비난과

좌 감, 우울감으로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따뜻하게 수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울감

을 거쳐 오히려 분노와 공격성이 폭발 으로

드러나는 경로를 강화시키거나 는 일 수

있다. 이 듯, 본 연구에서는 자기자비의 수

에 따라 스트 스가 우울을 거쳐서 공격성으

로 이어지는 경로가 강화되거나 어들 수 있

음이 확인되었으므로, 등학교 고학년 학생

들에게 스트 스 경험이 주는 심리 어려움

에 처하고 조 을 돕는 자기자비심을 갖도

록 상담 교육 실제에서 방 개입이 필

요함이 확인되었다. 스트 스는 상담자가 활

용 가능한 자원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개인

외 변인(서 석, 2010)에 속하므로, 상담 장

면에서는 치료 으로 근 가능하고 상담 효

과를 높일 수 있는 개인 내 변인에 을

맞출 필요가 있다. 스트 스 상황에서 외부로

부터 얻을 수 있는 정서 , 사회 지지가 보

호 요인이 되어 수 있지만, 항상 외부로부

터 원하는 만큼의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으므

로, 자기자비처럼 필요한 지지와 수용, 마음챙

김을 자기 스스로 제공해 으로써 스트 스

가 주는 부정 향을 일 수 있을 것이다

(Bluth & Blanton, 2015). 즉, 자기자비는 스트

스가 주는 부정 향을 스스로 조 할 수

있는 정서조 역량을 증가시켜 스트 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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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부정 감정의 심화를 여주고 이에 따

라 스트 스가 직 으로 공격 인 행동화로

이어지는 것을 방해 수 있을 것이다. 자

기자비 인 태도는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 스

와 같은 심리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여주

는데도 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부정 인

감정에 압도되거나 휩쓸리지 않고 낙 이고

수용 인 마음을 가지도록 도와주며, 심리

성장과 자기탐색을 가능하도록 해 다(Neff,

2012). 자기자비 연구의 황과 과제에 해

정리한 연구(박우람, 홍상황, 2020)에 의하면,

자기자비의 매개 조 효과를 다룬 부분

의 경험연구들에서 자기자비가 우울과 불안,

스트 스, 공격성 등의 부정 인 변인들의 수

을 완화하는 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

한다고 보고하 다. 즉, 자기자비가 부정 인

심리 변인들의 향력을 완화시키는 개념임

을 시사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자기자

비는 우울과 불안, 공격성, 스트 스의 악 향

으로부터 보호 기제 역할을 하며(박우람, 홍상

황, 2020; Barnard, & Curry, 2011), 더 나아가서

자기자비는 실패나 좌 , 개인 인 취약함 등

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발 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동기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Breines, &

Chen, 2012).

자기자비는 개인의 특성이기는 하지만, 교

육이나 훈련을 통해 함양시킬 수 있는 ‘마음

기술’이며(김민지, 홍상황, 2018; 김유진, 장문

선, 2016; 양혜란, 2014; 오지인, 2016), 등학

생 시기는 아직 정체성과 성격 발달이 완성되

기 이므로 스트 스를 어떻게 지각하고, 스

트 스를 주는 상황을 지나치게 부정 으로

보고 동일시하지 않고 정 , 객 으로 바

라볼 수 있을 지를 배워나갈 수 있는 기라

고 볼 수 있다. 이는 청소년(10~19세 사이)의

자기자비와 심리 디스트 스 간의 계에

해 메타분석을 한 연구에서(Marsh, Chan,

MacBeth, 2018), 더 어린 연령의 기 청소년기

보다 후기 청소년기 연령 의 연구 상들의

경우 자기자비 수 이 높을수록 심리 디스

트 스가 낮아지는 연 성의 효과 수 이 낮

다는 이 근거를 제공한다. 즉, 이는 자기자

비 태도의 발달을 고려할 때 연령 는 청

소년기 발달의 단계(stage of adolescence)를 고려

하는 것이 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더

어린 연령인 기 청소년기가 자기자비 태

도를 발달시키는데 기일 수 있음을 시사한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기 청소년

기는 사춘기의 시작 단계이므로 교감신경계의

활성화와 같이 요한 생물심리사회 인 변

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며, 정신병리의 발달

험이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Marsh et al.,

2018). 그러므로 기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심리 디스트 스를

야기할 수 있는 스트 스 상황에서 자신과 타

인을 존 하여 부정 인 정서(우울, 불안, 스

트 스, 공격성 등)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을 익히는 것이 매우 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자기자비 태도와 마음 자세의 발

달을 해 다음과 같은 상담 심리치료

개입 방안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김소

연(2015)은 ‘자비심 훈련(CMT)’, ‘마음챙김을

기반으로 스트 스를 감소시키는 로그램

(MBSR)’과 같이 자기자비를 증진시키는 것으

로 알려진 로그램들을 상담 장면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으며, Gilbert와 Procter(2006)는 ‘자

비심 훈련(CMT)’ 로그램과 ‘자비 심상화(CFI)’

같은 로그램이 우울을 유의하게 감소시킨다

고 하 다. 박세란과 이훈진(2015) 역시 ‘자기

자비 증진 로그램’으로 실험 참가자의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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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을 변화시켰다. 이런 로그램들을 등

학교 고학년 시기부터 학교 는 상담 장에

서 활용하면 스트 스가 증가하는 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우울과 공격 인 행동 표출

을 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으로, 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스

트 스 상황에 해 지나치게 부정 으로 받

아들이기 보다 정 인 수용,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며 마음 챙김하는

방식으로 하는 자기자비 역량이 늘어나는

것은, 스트 스가 우울에 미치는 향을 조

해 주어, 공격성으로 표출되는 것을 방해

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 우울

을 ‘어떻게’ 조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확인하기 해서 실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스트 스가 부정 정서인

우울로 발 되는 경로에서 자기자비의 조 효

과를 밝 내고, 자기자비로 조 된 우울을 거

쳐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확인함으로써

등학교 고학년의 공격성을 다루기 해 상

담 실제에서 좀 더 을 두어야 할 요인들

을 명확히 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 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상은 경기도의 네 곳의 등학교 5, 6학년 학

생들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

과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연구의 결과를 일반

화하는데 제한 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의 측정에 자기 보고식 척도를 사용하

기 때문에 방어 태도나 사회 으로 바람

직한 방향으로 자료가 편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집 력을 유지하지 못

하거나, 의도를 가지고 부분 으로 불성실하

게 응답했을 가능성도 있어 각 변인의 실제

수 과 응답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보기 어

렵다. 특히 공격성의 경우, 그 기능과 형태에

따라 자기 보고식과 래 지명이라는 다차원

정보원을 활용한 측정 방법을 취한 선행연구

(문경숙 등, 2018)도 있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보고 방식

의 설문 외에도 부모나 교사, 래에 의한 직

인 행동 찰이나 면담, 투사 표 기법

등 측정 도구의 다각화와 둘 이상의 측정 방

법을 사용하는 다차원 정보원의 활용 등을 통

하여 결과를 검증함으로써 와 같은 한계를

보완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을 설명하는 변인들로 스트

스와 우울, 자기자비를 설정했는데 그 외의

변인들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았다. 아동의

공격성은 복합 이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스트 스에서 우울을

거쳐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에 다른 변인이 작

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련이 깊은 기타 인구 사회학 변인

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는 스트 스와 우울

사이의 계를 과 추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에서 문제가 된다(이 주 외, 2015). 따라서

우울 증상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고 알려

진 나이, 성별, 경제 수 , 가족 분 기, 부모

자녀 계와 같은 한 통제 변인을 고려하

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스트 스의 여러 유형 하나를 택하지 않고,

반 인 일상 스트 스와 공격성의 계에서

자기자비로 조 된 우울의 매개모형을 설정하

다. 그러나 선행연구(김동기, 최윤정, 2012;

정주 2014)를 살펴보면, 부모 련 스트 스

는 공격성에 직 향을 미침과 동시에 우울

을 매개로도 향을 미치지만, 학업, 친구

외모 련 스트 스는 우울을 매개해서만 공

격성에 향을 미쳤다. 이는 스트 스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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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공격성에 미치는 향과 우울의 매개

효과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담 심리치료 연구에서는 측변인과

거변인 사이에 완 매개효과가 드러날 경우,

매개변인에 을 둔 상담 략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서 석, 2010). 그러므로 학업 스트

스를 특정하여 자아존 감의 조 효과를

연구한 선행연구(김민주, 이동귀, 2018)와 같이

스트 스의 유형별 탐색을 통해서 자기자비의

조 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그에 따른 구체

인 상담 략을 모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

다. 다섯째, 본 연구는 등학생을 상으로

개발된 공격성 척도(이은아, 2011)를 사용하여

정서 , 인지 , 행동 측면에서 공격성에 종

합 으로 근하고자 했다. 그러나 공격성의

개념이 갖는 복합성과 포 성으로 인해서 사

용하는 척도에 따라 공격성의 개념과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연구자들은 연구의 성격과

목 , 상에 따라 다양한 공격성 척도를 사

용하 다. 등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들 역

시 그 목 에 따라 다른 공격성 척도를 사용

했다. 공격성의 하 유형(선제 반응 공

격성)과 학교폭력 유형을 분류하여 계를 밝

힌 연구(이승연, 오인수, 이주연, 2014)나, 공격

성 유형을 세분화(반응 주도 공격성

유형, 외 계 공격성 유형)하여 그

특성과 원인을 밝힘으로써 방 으로 근하

고자 했던(신민진, 2020)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의 목 에 따라 공격성의 하 유형에 주

목하고, 각각 다른 척도를 사용하여 공격성을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

구에서는 공격성의 하 유형에서 자기자비로

조 된 우울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여부를

알기 해서 공격성의 유형별 측정이 가능하

도록 개발된 최신 척도나 다른 다양한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 밝힌 연구 결과

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본 연구에

서는 변인들 사이의 계를 횡단 자료로 살

펴보았는데, 이를 통해서는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 변인들 사이의 심층 계 악이

어렵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 인 자

료 수집으로 변인 간 계를 통합 으로 심도

있게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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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self-compassion on the influence of stress and

depression on aggression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ticipants were 5th and 6th graders from

elementary schools in Gyenggi-do who completed self-report surveys. Responses from 518 students (269

boys and 249 girls) were analyzed for correlational, mediation, moderation, and moderated mediation

effects. First, the results indicated that stres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and aggression,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self-compassion. Depress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ggression,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self-compassion. Aggression and self-compassion were negatively correlated.

Second, depression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aggression. Third, self-compassion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Lastly, the indirect effect of stress through

depression on aggression was moderated by self-compass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stress, aggression, depression, self-compassion, upper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